
바랍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도, 푸르름이 한창일 때도, 잎들이 울긋불긋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어도…이렇듯 계절이 바뀌어도 이파리 색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나무들이

있습니다. 바로 상록수 입니다. 남산공원에도 대략 36종의 상록수들이 있습니다.

이 중 옛날부터 남산에 터를 잡고 살아왔던 상록수는 소나무와 노간주나무입니다.

남산의 소나무는 몇 살일까?

남산에는 소나무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약 17%). 조선 시대부터 보호(지킴)와 동시에

이용(땔감)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조선 초

부터 살아왔다면 600세가 넘었겠지만, 남산에 그렇게 오래된 나무는 없습니다. 주변

환경에 의해 장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태소식제75호

2022년 12월 (2)

I ♥ NAMSAN

1년생 소나무 2년생 소나무 4년생 소나무

(2022년 3월)

(2020년, 약 5cm) (2022년 6월, 약 45cm)

[남산의 소나무 새싹] 남산에서새롭게싹을틔우고있는어린소나무도볼수있습니다.

솔방울속 소나무의 씨앗은가벼워서바람 따라 햇빛이잘 드는땅과 바위에

자리 잡기 쉽습니다. 성장 속도도 빠릅니다. 남산 소나무 숲길을 걸으며

아기 소나무부터 150년 가까이 살아온 할아버지(?) 소나무를 보면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남산에서 확인된 최고령 소나무

남산에서 가장 오래된 소나무 나무 기준, 가슴높이(胸高)의 지름이 20cm 이상인

소나무 23주를 대상으로 나이테를 측정한 결과 최소 34세, 최고 약 148세로 확인됐습니다.

최고령 소나무는 고종 11년(1874년)부터 생육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셈입니다. 수령 148년

소나무의 위치는 남사면 소생물 서식지 근처에 있으며 지름은 49cm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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